
[카드뉴스] 가상경제와 가상자산, 어디까지 왔을까?

 

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와 함께 금리인상 국면을 맞고 있다.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

의 칼을 빼들었지만,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만큼 가상자산은 주요한 가치를 지닐

수밖에 없다.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.

한편,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이 지난 3월 시행됐으며 가톨릭대

수학과 전인태 교수는 동아일보 기고에서 “트래블룰을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 거래별로 통일되지 않

아 앞으로 해외까지 확대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. 거래소끼리 그물망처럼 연결돼야

하므로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도 많고 확장 가능성도 낮다.”라고 분석했다. 또한, “이러한 문제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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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. 개별 거래소가 허브에 연결을 하면 허브

를 통해 원하는 거래소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.”라고 언급했다.

 

















 

 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


